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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 11. 6.(목) 09:00

관세청,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 실시
- 김장철 맞아 김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나서
- 11.13.~12.5.까지 3주간 수입 김치･김장재료의 국산 둔갑행위 등 집중단속

□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3일(목)부터 12월 5일(금)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 연도별 김치 및 배추 수입 현황 >
 (단위: 톤, 천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9월 전년동기대비

김치
수입량 240,606 263,434 286,545 311,570 249,012 12

수입금액 140,742 169,400 163,576 159,861 143,593 9.5

배추
수입량 67 2,030 164 4,135 16,795 1,340

수입금액 45 1,140 77 2,290 5,628 830

 ㅇ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K(케이)-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 둔갑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연도별 김치 수출금액(증감률): (‘21.) 1억5,991만달러(+10.7%), (’22.) 1억4,082만달러(-12%), 

(‘23.) 1억5,560만달러(+10.5%), (‘24.) 1억6,357만달러(+5.1%), (’25.9.) 1억2,558만달러(+3.2%)

□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수출

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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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한 후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 수입･유통물품 표시 위반행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행정제재(과태료 최대 1천

만원), 형사처벌(징역 최대 7년, 벌금 최대 1억원)

     △ 수출물품 표시 위반행위: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억원), 형사

처벌(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1억원)   

□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세계시장에서 ‘K(케이)-푸드’의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심사국 책임자 팀  장 윤지혜 (042-481-7880)

공정무역심사팀 담당자 사무관 김영순 (042-481-7742)

< 참고: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검사 사진 > 

    

  ※ 사진은 참조용으로 실제 적발 사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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